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dentists' opinions about the return to work of the dental hygienists with career interrupted. 
Convenience sampling was made of 22 dentists with the clinical experience (about 0.25%) of the 4,944 members of Gyeonggi-do Dental 
Association.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n electronic survey using e-mails and telephone interviews and analyzed using the constant 
comparison method. 
Methods: Open coding was assigned to the initial data from the survey in an explicit language, and focusing on the types of their 
employment, working conditions, etc. Summarization and conceptualization were made of the second data in an implicit language. 
Results: Most of the dentists were found to have positive attitudes toward the return to work of career interrupted dental hygienists and 
hope to adjust their wages based on their job performance or after their probational period expires. Most of the dentists were found to 
have positive attitudes towards the hygienists' flexible working although their concerns about work efficiency and hospital atmosphere. 
This study is a qualitative study that describes dentists' opinions and presents the need for the career interrupted dental hygienists to 
return to work. 
Conclusions: The study proposed that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hygienists' opinions when implementing 
the programs for promoting their return to work and their evalu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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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보건의료 환경이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변화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고령화로 인해 건강한 삶과 생명

연장을 위한 맞춤형 건강 서비스 요구가 증가될 것으로 전

망하여 관련 의료인력 공급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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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러나 우리나라는 꾸준한 의료인력의 증가에도 불구

하고 의료 분야에 따라 과잉과 부족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

이 지속되고 있다. 2014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대

부분의 의료기관이 수도권지역에 밀집 되어 있고 의료기관

에 종사하는 의사의 48.4%가 서울⋅경기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다. 또한 OECD Health Data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

인력들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인구 천 명당 활동 의

사는 2.2명 간호사수는 5.2명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었다. 특히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료인력

의 경우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문제 등으로 인해 그 직무

를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경력단절이 생기게 되면서 인력의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2,3].

 여성이 대부분인 간호사의 경우 대한간호사협회와 관련 

교육기관 등은 경력단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재취업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고, 약 3년 동안 

3,500명 이상에게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 결과로 

53% 이상 재취업 성공률을 달성하였으며, 결혼 후 출산, 육

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줄이고 경력몰입을 장려하기 위

한 재취업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4,5]. 그리고 

인적자원 데이터와 병원 인사시스템을 연결할 수 있는 구인 

구직 연계시스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네

트워크 구축은 경력단절 간호사의 인력이동과 결원을 파악

할 수 있어, 재교육 참여율과 재취업 유지에 유용한 방법이

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재취업 적응능력을 키우기 위한 전문

성과 현장성을 높이는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

으며, 직장 내 보육시설 검토, 근로 시간, 근로 형태 등을 다

양화 하여 일과 가정 두 가지에서 제 역할을 잘 해낼 수 있

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5,6]. 그러나 아직까지 

치과위생사 인력은 이들의 경력유지와 직무복귀를 위한 교

육프로그램과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치과위생사는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근무 연

수가 3년으로 무척 짧으며, 이직 경험이 45%에서 62%까지 

매우 높은 편이었다[7,8]. 이직횟수는 연령이 많을수록, 학

력이 높을수록, 총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그리고 기혼자일 

경우가 많았다. 이직요인은 야간업무나 업무영역 등 근무환

경, 개인사유, 연봉과 같은 근무조건 등으로 나타났다[9]. 이

러한 이직경험들은 경력이 단절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치과위생사 대부분이 여성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경력

단절 양상과 같은 결혼(45.9%), 출산(21.2%), 자녀교육

(3.7%)등으로 인한 경력단절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1,3]. 치과위생사는 오랫동안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고유

한 전문영역을 가지고 있지만 경력단절은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직업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다양한 대

책마련이 필요하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 보고한 2016년 기준 치과위생

사면허 보유자는 71,280명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직무

를 수행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는 면허 신고자를 기준으로 면

허보유자의 30% 정도에 그치고 있고[9], 협회에 면허신고

를 하지 않는 인원까지 감안한다고 해도 전체 면허자 중 실

제 현장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이 매우 적은 것이 사실

이다.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견

주어 보았을 때 매우 큰 사회적 낭비와 손실이라고 볼 수 

있다. 의료인력 공급을 위해 새로운 의료인력을 배출하는 

것도 방법이나, 이제는 이미 배출된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

으로 배치하여 활용할 것인지 그 방안을 찾아보는 일이 필

요한 시기라 생각한다. 그리고 경력단절 치과위생사의 직무

복귀는 경력단절 치과위생사의 의견 뿐 아니라 경력단절 치

과위생사가 직무복귀 시 함께 일할 치과의사와 현재 임상현

장에서 일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의견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치과의사의 의견을 정리하여 경력단절 치과위생

사의 추후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이에 경

력이 단절된 치과위생사의 직무복귀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

를 제시하고, 직무복귀 시 필요한 업무 요구와 필요성에 대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의 대상자는 현재 임상에서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치과의사 2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자는 추후 연구 

데이터를 양적으로 수집하고자 연구 대상자의 조건을 정하

였다. 첫째, 대상자는 연구자가 연구수집에 유리한 서울, 경

기(인천)로 한정하여 지역적 조건을 고려하였다. 둘째, 경기

도 치과위생사협회의 임원에게 자문을 구하고 추전을 받아 

의도표집을 하였다. 셋째, 사전에 본 연구자로부터 연구의 

목적과 연구절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들은 경기도 치과의사

협회 회원명부에 기재된 전체 치과의사 4,944명 중 약 

0.25%에 해당하였다[10].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IRB No. YWDR-15-2-101)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는 간호학의 선행 문헌고찰 후[4-6,11,12] 관련 

문항을 추출하였다. 또한 이연구의 사실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1차적으로 이 문항의 내용타당도를 4차례에 걸쳐 검토

하고 수정하였다. 2차는 치위생학 교수 1인에게 자문을 구

하여 최종적으로 연구도구를 구성하였다. 연구도구의 일관

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을 자세히 기술하

였고,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편

견이나 가치관 등을 의도적으로 의식하고 분리하여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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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자료 분석 순

서대로 모두 문서화한 후 체계화하고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경력단절 간호사는 간호사 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6개월 이상 간호활동을 하지 않는 자로 정의하고 있었다

[11]. 그러나 치과위생사의 경우 경력단절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의 면허증을 

소유하고 있지만 현재 임상에서 치과위생사활동을 하고 있

지 않은 치과위생사로 정의하였다. 

주요 설문 내용은 일반적 특성 5문항, 경력단절 치과위

생사 고용여부 관련 4문항, 경력단절 치과위생사에게 원하

는 업무관련 1문항, 급여 관련 2문항, 근무시간 관련 2문항, 

기타의견 1문항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Table 1>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개방형 질문(Open ended question)을 이용한 

단면연구이다. 개방형 질문이란 미리 답 항을 주지 않고 응

답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개진되는 자료를 얻도록 하는 

질문 유형으로 응답의 자율성을 주어 질적인 면을 더 깊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다. E-mail을 통해 수집된 자료에서 

응답이 명확하지 않거나 이해하기 힘든 내용은 전화인터뷰

를 통해 의미를 구체화 하였고 1차 기록은 24시간 이내에 

사실적 언어로 Microsoft Excel 2013을 이용하여 분류하였

다. 2차 기록은 직접 작성한 원 자료(Raw data)를 유사한 

주제끼리 서로 묶어서 자료의 유사성에 따라 소분류를 정한 

뒤 의미 있는 주제별로 중분류 하여 내용을 치과의사의 근

무형태, 조건 등에 초점을 맞추어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읽으

면서 주제에 따라 대분류로 정리하여 유형화하였다. 

유형화한 자료는 1)경력단절 치과위생사 직무복귀에 대

한 의견, 2)업무분야, 3)적정 급여, 4)탄력근무제 여부, 5)기

타 의견 등으로 연구자의 해석과 함께 기록하고 조직하였

다. 의미 부여는 참여 대상자가 진술한 단어를 그대로 사용

하거나 자료를 접하면서 연구자가 자연스럽게 인지한 개념

으로 해석하여 서술하였다. 

 

연구결과

1. 응답한 치과의사의 특성

의견을 준 치과의사 22명 중 남성이 19명으로 많았고, 

나머지는 모두 여성이었다. 30대가 10명이었고, 40대와 50

대는 각각 6명이었다. 병원의 규모는 1인 개인치과의원이 

12곳이었고, 2인 이상 공동 치과의원이 8곳이었으며, 치과

병원과 네트워크 치과는 2곳이었다. 총 22명중 18명이 병원

의 책임을 맡고 있거나 인사를 담당하는 책임자이었다. 이

들의 근무경력은 16-20년이 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10년

은 7명이었고, 11-15년은 3명이었으며, 21년 이상은 4명이

었다. 

 

2. 경력단절 치과위생사의 직무복귀에 대한의견

2.1. 경력단절 치과위생사와 함께 일하고 싶은 이유

치과의사들에게 경력단절 치과위생사의 단절된 경력이 

입사여부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질문에 ‘예, 아니요’ 로 

표기 한 뒤 각각에 따른 이유를 자유롭게 서술하게 하였고, 

13명이‘영향이 없다’라고 응답하였고, 그에 따른 이유는 다

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치과위생사 충원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경력단절 재취업 교육 홍보를 통해 인력수급이 원활해졌

으면 한다.
대개의 경우 결혼이나 육아로 인할 것 같고 이정도면 어

Categories Subcategories Contents
Employment - Employment status

- Limitation
- A period of career interruption

- Do you want to work with ‘Career-interrupted’ dental hygienist?
- What’s the limitation of career interrupted dental hygienist?
- How many years are the proper duration for career interruption? 

Role - A service part - What do you want to provide a service to them by in the field 
of dental hygiene? 

- Can it recognize their career? 
Salary - A standard of pay - Is it should be to evaluate with a personal ability?

- Is it need a probationary period? 
Working time - A flexible work system - What is an affirmative aspects of flexible work system? 

- What is a negative aspects of flexible work system?
Other - Education

- Proposal
- Support

- Can they take a retraining for employment? 
- Are they possible to advancement in elderly care service facility?
- Is it possible a support of government policy for career interrupted 

dental hygienists?

Table 1. Instrument of questionna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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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정도 안정기일 것 같다.
경력단절이 됐더라도 몸으로 익힌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신규보다는 일하기가 수월 할 거라고 생각한다.
경력단절의 기간은 큰 의미가 없고, 단절 기간 동안 잃

었던 감각을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다. 경력단절 치과위생

사를 환영하고 매우 필요하다.
기간이 길던 짧던 본인의 능력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여 

근무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2.2. 경력단절 치과위생사의 제한점 

경력단절 치과위생사의 단절된 경력이 입사여부에 영향

을 주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영향이 있다,’ 라고 응답한 이

유를 크게 두 가지 맥락인 연봉협상과 근무조건의 어려움으

로 응답 하였으며 그 이유에 관하여 각각 다음과 같이 서술

하였다.

연봉협상에서 이견이 있을 거 같다. 
높은 급여에 비해 일에 대한 사명감이 높지 않거나, 좋

지 않는 진료환경에 장시간 노출된 경우 타의 모범보다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거 같다. 
나이와 희망연봉에서 협의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육아문제로 일에 지장을 줄 것 같다. 
치과 진료의 특성상 재료나 치료방법의 변화가 빠른데 

이를 습득하고 있지 못하면 상당한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 내의 포지션과 직원들과의 관계가 걱정된다.

3. 경력단절 치과위생사에게 원하는 직무역할

경력단절 치과위생사에게 원하는 직무역할에 대해 자유

스럽게 서술하도록 하였는데 원하는 직무에 관하여 진료실 

내⋅외 업무로 구분되었고 각각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았다.

3.1. 진료실 외 업무 

경력단절 치과위생사에게 원하는 직무역할은 치과의사 

중 8명이 상담업무, 불만환자 관리, 고객응대, 후배교육이라

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경력이 제일 필요한 업무가 상담이나 불만환자 관리 그

리고 후배들 교육이라 생각한다. 
신입보다 쌓여진 노하우로 환자에게 전달되는 내용이 많

고, 실수나 실패의 횟수가 줄고 환자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

을 것 같다. 
풍부한 사회경험이 대인 응대 업무에는 유리할 것 같다. 
경험자로서 아래 연차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을 거 같다.

3.2. 진료실 내 업무

경력에 상관없이 진료실 일은 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진료실 업무는 경력치과위생사와 그렇지 않는 자의 업무

분야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
경력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치과 전체의 흐름을 더 많이 

몸으로 익히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진료에 있어 수월하다고 

생각한다.

3.3. 모든 업무 고려

몇 개월 간 같이 근무하면 모든 전문적인 업무 파악이 

가능할거 같다. 
높은 급여를 들여서 채용했을 때 그 정도의 능력은 있어

야 된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인 진료실 보조와 데스크 수납업무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적정급여

적정급여에 관하여 자연스럽게 서술하게 하였는데 대부

분 경력과 능력을 고려한 급여책정을 언급하였으며 경력보

다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각각의 의견은 다음

과 같이 서술하였다.

경력기간에 따라 차등하되 경력단절기간 또한 고려하여 

필요 시 책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인의 경력보단 능력에 의한 급여책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습기간 후 급여를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기존근무 연수와 경력단절 기간을 반영하여 +-로 임금

을 임시로 정하고 실제 근무과정에서 조정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거 같다. 
경력과 능력도 중요하지만, 진료참여에 따른 차등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탄력근무제 여부(Flexible working)에 관한의견

5.1. 탄력근무제를 찬성하는 이유

치과의사 중 12명은 탄력근무제를 찬성하였는데, 직무복

귀를 원하는 경력단절 치과위생사의 탄력근무제가 필요한 

경우 시간과 요일선택이 가능하며, 탄력근무 시 업무에 책

임감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탄력근무에 적합한 급여 

협상이 된다면 치과의사에게도 긍정적인 방법이라고 응답하

였다.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본인의 편의만 생각하는 

시간배정은 곤란하고 병원이 집중적으로 바쁠 때 나와서 근

무해주는 탄력근무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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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는 필요하고 진료에 책임감도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요일별 탄력근무제도 환영한다.
간헐적으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채용하여 일한 경험이 

있는데 육아로 인해 약간 늦은 출근과 조기퇴근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있었다. 
탄력적인 근무시간을 적극 활용하여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

으로 일정 인원이 함께 일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5.2. 탄력근무제를 반대하는 이유

치과의사 중 10명은 피크타임과 휴가대체 등에 탄력근

무제가 활용될 수 있으나, 진료기관 특성상 탄력도는 높지 

않을 것이며, 기존의 풀타임 근무자들의 박탈감 등을 고려

할 때, 부정적인 방법이라고 응답하였다.

조직 형평성과 친화력 및 유대관계가 떨어지고 교육이나 

회의 참여가 어려울 거 같다.
근무의 특성상 집중과 연속성이 단절 된다면 근무효율이 

떨어질 것 같다.
4대 보험과 퇴직연금을 고려할 때 많이 부담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6. 기타의견 

마지막 질문으로 경력단절 치과위생사들을 위하여 구조

화된 질문 외에 직무복귀 시 추가적인 의견을 구하였는데 

치과의사 중 10명이 진심어린 제언과 지지를 보냈으며 구체

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6.1. 재교육의 중요성

치과의사들은 경력단절을 겪은 치과위생사가 아무런 준

비 없이 직무복귀를 할 경우 임상현장적응의 어려움이 있지

만 직무복귀전 재교육이 시행된다면 직무수행에 어려움 없

이 원활한 직무복귀가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하였다.

단절의 기간도 채용에 고려하게 되어서 경력단절 치과위

생사의 재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재교육을 하면 경력단절의 최대기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재취업 전 임상 update를 위한 자료를 협회 등에서 제공

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거 같다. 특히 장기간 경력이 단절

된 경우 공인된 학습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더 좋겠다.

6.2. 노인 장기요양 시설기관 진출여부

치과의사들은 치과위생사의 노인 장기요양 시설기관 진

출은 사회각층의 구강관리영역에 대한 맞춤 서비스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구강위생관리의 다양한 근무형태와 조건을 

개발하여 전문영역 확대방안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라는 의

견이었다.

노인 장기요양시설에 촉탁치과의사제도가 실시되는 것

으로 알고 있다. 거동이 불편하신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방

문 간호지시서를 발부받아 직접 방문하여 구강위생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치과위생사협회 차원에서 치과의

사협회등과 협의하여 다양한 근무형태와 조건을 개발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6.3. 정부 정책지원

치과의사들은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경력단절 치

과위생사 직무복귀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도 하였지만, 치과

위생사 대부분이 여성이고 결혼이나 육아로 인한 이직률과 

퇴직률이 높기 때문에 개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닌 정부차원

의 중장기적인 대책을 원하였다.

어떤 진료형태든 재취업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인 뒷받침

이 있었으면 좋겠다. 
현재 치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인력수급의 문제인

데, 인력수급이 힘든 이유 중 하나가 육아에 따른 치과위생

사들의 경력단절도 큰 요인인 것 같다. 그래서 경력단절 치

과위생사가 적극적으로 치과에 나올 수 있다면 좋은 현상이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시간과 급여부분을 

치과에서만 담당해야 한다면 그 또한 반가운 일은 아닐 거 

같다. 만약 정책이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치과위생사의 육아

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치과의 진료시간이 

대체로 7시까지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시간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력단절 치과위생사뿐 아니라 치위생학과 정원을 늘리

는 등의 방법으로 인력수급이 원활해졌으면 한다.

 

총괄 및 고찰

이 연구는 경력단절 치과위생사의 직무복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우리나라 간호사와 치

과위생사의 경우 면허보유자수 대비 경력을 유지하는 비율

이 낮다[9]. 치과위생사는 결혼,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겪

은 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직무복귀를 원하지만 직무복귀에 

대한 정보나 지원체계가 없어 직무복귀가 쉽지 않다[13]. 또

한 치과 임상현장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인력부족에 대한 목

소리가 계속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의료인력부족현상의 원

인은 경력단절로 인해 더 심화되고 있어 치과위생사의 경력

유지가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나 간호사의 경우 치과위생사

와 같이 여성이 대부분이지만 치과위생사보다 역사가 길어 

다양한 시장성을 확보하고 있고 선행연구가 많이 진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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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결과 경력단절 간호사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정

보와 근거자료로 경력단절 후 직무복귀에 대한 해결방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12,14]. 그러나 치과위생사에 

대한 선행연구는 임상에 재직하고 있는 1-3년차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많은 편이고, 상대적으로 경력이 단절된 치

과위생사에 대한 연구결과가 부족하였다. 선행연구 고찰결

과 현장경력이 단절되고 유지되지 못하는 이유와 관련된 연

구는 이직과 직무만족 등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13,15-18]. 

또한 치과의사의 의견을 묻는 연구는 업무범위 등 한정적인 

주제에 따른 연구만 있어 치과의사의 의견을 수렴하기에 부

족하였다[19,20]. 이는 치과위생사가 임상현장에 복귀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에 근거가 부족한 실정으로 경력

단절 치과위생사의 직무복귀에 따른 준비사항에 관한 기초

자료 연구가 시급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먼저 경력단절 치

과위생사의 직무복귀에 관한 임상현장의 협업 대상자인 치

과의사의 의견을 진솔하게 듣고자 하였다. 치과의사의 의견

을 개방형 질문으로 서술하게 하여 임상현장에서 느끼는 다

양한 의견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여 경력단절 치과위생사

의 직무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

로 경력단절 치과위생사의 직무복귀 시 필요한 여러 가지 

고려사항에 관한 기초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이에 경력이 

단절된 치과위생사의 직무복귀에 대한 치과의사의 의견을 

도출하여 경력단절 치과위생사의 직무복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 현안에 대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소통과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경력이 단절된 치과위생사의 직무복귀에 대해 

치과의사는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

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치과위생사 구인난을 해

결하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면도 있었고, 경

력이 많은 치과위생사의 경험적 노하우가 치과병원 서비스

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경력에 따른 

급여보상과 다른 직원과의 조화 등을 우려하는 걱정의 목소

리도 있었다. 

본 연구는 경력이 단절된 치과위생사의 직무복귀에 관한 

치과의사의 의견 그리고 기대하는 직무역할, 급여, 시간, 기

타 의견의 순으로 결과를 정리서술 하였다. 첫 번째, 경력단

절 치과위생사 직무복귀에 대한 질문에서 치과의사의 반응

은 대부분 긍정적이었다. 부족한 의료인력 보완에 대한 기

대로 간호학의 선행논문에서 임상현장의 부족한 의료인력 

심각성을 언급한 결과와 일치하였으며[1,2,5] 여러 가지 경

험의 노하우가 진료나 후배교육 등에서 신입 직원들보다 수

월할 것이라는 기대의 결과와 같았다[21]. 그러나 경력단절 

특성상 정확한 기준이 없는 급여에 대한 의견 차이(나이는 

많은데 경력이 적은 경우, 경력이 있지만 몇 년의 경력단절 

상태인지 등)로 인한 반대의견과 육아로 인한 업무지장 및 

소극적인 태도 등의 이유로 인해 경력단절 치과위생사를 고

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치과위생사를 고용할 경

우 치과의사가 선호하는 치과위생사의 경력에 대한 질문에 

1-2년 경력의 신입 치과위생사라고 18명이 응답하였다. 그

리고 경력이 단절된 치과위생사의 경우 경력단절 기간에 대

해 10명이 상관없다고 하였고, 9명이 그 기간으로 3-4년이 

적당하다고 하였다. 나머지는 5-6년까지의 경력단절 기간을 

이해하고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었다. 

이와 연결된 질문으로 단절된 경력이 고용여부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11명이 ‘영향이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러

나 구체적인 최대 경력단절기간에 대한 질문에서 11중 8명

이 무응답 하였다. 이는 경력단절에 관한 정확한 정의가 필

요한 것으로 해석되며 경력이 단절된 치과위생사에 대한 서

로의 입장과 ‘경력단절’의 기간에 대한 이해와 개념의 차이

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겠다. 면허를 취득한 이후 몇 년

간의 현장직무 경력이 있고, 그 이후에 얼마의 기간에 경력

이 단절된 경우를 ‘경력단절’로 이해하고 명명하는 것이 옳

은지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와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였다[15]. 

한편 경력단절 기간이 ‘영향이 없다’라고 응답한 치과의

사는 경력단절 원인을 대부분 육아나 결혼 등으로 생각하였

고, 치과위생사 특성상 전문직으로서 일했던 경험들은 경력

이 단절되었더라도 직무복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

였다. 반대로 경력단절 기간이 ‘영향이 있다’라고 응답한 이

유는 경력단절로 인해 최근 진료방법이나 진료실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급여협상에 관한 의견 차이와 직

원들과의 관계를 우려하였다. 또한 경력단절 치과위생사 고

용 시 필요한 직무역할에 대한 응답에서 경력이 필요한 직

무역할과 경력에 상관없이 치과위생사라면 누구나 해야 하

는 직무 등으로 구분하였다. 간호의 경우 경력이 단절된 간

호사를 신규간호사의 적응과 학습을 위해 1:1 후배 매칭 교

육으로 돕고 있는 프리셉터로 활용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도

출하였다[21]. 이와 비슷한 사례로 윤[22]등의 연구에 의하

면 치과위생사의 직무역할에서도 신입 치과위생사에게 멘토 

역할로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연구결과가 있었

으며 이는 경력에 따른 능력이 인정되는 결과로 본 연구에

서도 적합한 직무로 상담, 불만환자 관리, 고객응대, 후배 

교육 등을 원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치과위생사의 주 

업무로 구강보건교육과 예방진료를 주 업무로 권장한 기존

의 연구와 달리[20], 본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는 경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구강예방분야, 스케일링 업무 등을 포함하

여 기본적으로 진료실 업무를 주 업무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상자들은 치과위생사가 어떤 업무를 하

던 진료실 근무는 기본바탕이 되는 업무 라고생각 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치과위생사의 경우 주 업무와 보조업무를 

구분 지을 필요가 있겠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인력은 의료

서비스 영역이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변화하면서 의료서

비스의 역할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치과에서는 치과위생사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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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간호조무사, 코디네이터 등 비 의료인력 등이 함께 일하

고 있다[23]. 임상현장의 적합성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치과

위생사가 아닌 다른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 치과계는 인력부족을 해결한다는 이유로 치과간호조무

사 인증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치과간호조무사 인증시험은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주관하고, 대한

구강보건협회가 시험 관리를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다. 그러

나 간호사의 경우 간호사의 질서비스 저하를 우려하여 간호

사와 간호조무사간의 업무중복과 역할혼란의 문제발생에 대

해 간호 관련 단독법에 기반을 두어 간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간호법제정에 힘쓰고 있다[24]. 치과위생사는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책임지고 있다. 국민의 높은 구강건

강 서비스를 책임질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의 업무분담 및 

치과위생사 활용방안을 위한 법률안이 필요하다. 

다른 의견으로 경력단절 치과위생사는 전반적인 업무 총

괄과 모든 업무를 다 고려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신입 치과위생사에 비해 높은 급여에 맞는 능력이 있어야하

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대상자들이 경력단절 치과

위생사의 경력에 관하여 일부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경력단절 치과위생사는 경력에 맞는 능력이 필요하

다. 경력단절 후 직무복귀 시 경력으로 인한 대우를 바라기 

전에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직무복귀전에 반드시 재교

육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 이는 치과의 최신 진료시스템과 

치과 진료의 빠른 흐름에 대한 대처로 재교육이 반드시 필

요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급여 기준에 대한 질문에서 급여는 이직률의 원인

으로 나타나기도 하여[14-16] 공급과 수요의 의견차이가 충분

히 있을 수 있는 부분으로 개방형 질문으로 서술하게 하여 

폭넓게 의견을 듣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치과의사들은 경력뿐 

아니라 능력에 따른 차등책정, 몇 개월간 협업 후 급여 조정 

등, 급여협상에 관하여 치과의사 간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

분하였는데 이는 적절한 급여 책정에 대한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었다. 가장 많은 답변으로 경력과 능력에 따른 책정을 

선호하였는데 경력보다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를 원하였

다. 이는 능력에 따른 급여 책정을 시사하고 있었고, 다른 의견

은 수습기간을 가지고 재조정이 필요 할 것이라는 신중한 태도

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매우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치과위생사가 인지하고 있는 능력

과 치과의사가 기대하는 능력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 

간호협회에 따르면 간호사의 경우 200병상 미만 평균 초임연

봉이 2,733만원으로 제시되어 있다[12]. 그러나 치과위생사의 

경우 학력, 업무시간, 업무량, 체어규모, 환자수 대비에 따른 

정확한 급여기준이 없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오랫동안 경력

을 유지하는 치과위생사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오랫동안 

직업을 유지하는 치과위생사가 많지 않다. 급여의 문제는 전문 

의료인력에 맞는 대우가 필요한 것으로 이 부분 또한 누가보아

도 객관적으로 타당한 평가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세 번째, 탄력근무제에 대한 의견은 대부분 긍정적이었

다. 외국의 경우 탄력근무의 효율적인 시행으로 긍정적인 

결과의 보고가 도출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도 여성의 경

력유지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탄력근무제 확대를 위해 심혈

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어 이는 탄력근무제의 활용으로 부족

한 인력보완 해결방안을 기대한 결과였다[2,25,26]. 그러나 

아직까지는 일의 분야별에 따른 체계적인 논의와 근거가 부

족하여 모든 부처에 적용하기는 시기상조일 것이라는 우려

가 있듯이 본 연구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으로 임상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직원들과의 친화력, 책임

감 감소, 유대관계 어려움 등)을 언급하였다. 이것은 탄력근

무제도의 장단점에 관한 각각의 다른 의견이었다. 

탄력근무제는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계획의 일

환으로 2008년부터 여성부가 시행하고 있는 탄력적인 근무

형태(Flexible working)로 근로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근무

시간 및 고용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근무형태이

다. 최근 우리나라도 이[26]의 연구결과 등을 통해 성공적

인 해외사례와 탄력근무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으로 

여성 취업률제고와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선

행연구가 많이 진행된 간호에서도 경력단절을 줄이고 일자

리 확대 방안을 위한 대안으로 지금까지 이행되었던 관행이 

아닌 탄력근무제를 일부 시행하고 있으며, 더 넓게 적용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직 및 시

간제 근무 확산은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고 동시에 후속

세대인 젊은이들의 사회 진출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탄력근무제의 경우 시간제로 일하는 비정규직을 양산

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25,26]. 때문에 치과위생

사의 탄력근무를 실행한다면 탄력근무에 관련한 연구들을 

고찰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탄력근무제를 신중하게 고려

해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경력단절 치과위생사의 직무복귀에 대한 의

견을 자유롭게 서술하게 하였다. 연구결과 치과의사가 제안

한 기타의견은 부족한 임상 현장의 인력수급 대책마련으로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바라는 진솔한 응답을 주었다. 인력

수급의 해결 방안으로 치과 의료와 구강보건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15년 기준 전국 82개 대학에 치

위생(학)과가 개설 되었다[9]. 치과위생사의 인력수급에 관

한 기존의 정책적 입장은 치과위생사 인력이 더 증가해야 

하며 치위생(학)과를 신설 또는 증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5년 건강보험 통계연보와 기존연구에서 치과위

생사의 지리적 불균등 현상을 언급 하였는데 치위생(학)과

를 신·증설한다고 해서 치과위생사의 인력수급을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3,27]. 따라서 인력수급의 문제

는 인력확충이 아니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하다고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고용노동

부와 기관의 협약을 통해 재취업을 지원하는 방법은 재교육

을 쉽게 받음으로써 직무복귀를 원활하게 도와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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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직무복귀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국가와 기관이 협

력한다면 경력단절 치과위생의 직무복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기혼자인 경력단절 치과위생사의 직무복귀는 

대부분 거주지와 멀리 떨어지지 못하므로 거주 지역 주변의 

직무복귀가 수월할 것이다. 이는 기혼자인 경력단절 치과위

생사의 경력을 유지 할 수 있고 지역별 편차가 심한 의료인

력에 대해 보완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인과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연결망을 기관과 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구축한다면 직무복귀에 대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요즘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의 

구강관리 영역은 치과의사들에게도 관심이 많은 분야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직무에 복귀하는 치과위생사가 임상뿐 

아니라 노인 장기 요양시설 진출에 대해 고려하기를 바라는 

의견이었다. 구강관리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치과위생사의 

중재가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는 향후 노령인구 증가에 대

비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앞으로 치과위생사가 노력해

야할 업무영역으로 향후 체계적 준비와 전문적인 교육에 대

한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진술하였다[28,29]. 

이 연구는 경력단절 치과위생사의 직무복귀에 대한 치과

의사의 의견을 개방형 설문조사를 통해 서술하여 정리한 것

으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서로의 생각을 알고 소통하고

자 하였다. 또한 경력단절 치과위생사 직무복귀에 대한 동

기를 유발하고 표준화된 직무복귀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경기지역 치과의사 중 일부를 연구자의 편의로 

표본을 추출하였기 때문에 적은 표본수로 전체 치과의사 의

견으로 일반화 할 수 없다는 단점과 치과의사의 역량에 미

치는 여러 선행 및 결과변인들을 고려하지 못했다. 예를 들

면 대상자들의 치과규모나 경력, 함께 일하는 치과위생사의 

인원은 경력단절 치과위생사에 대한 의견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상자들의 기타 인식도, 주요업무 등의 인

지도의 관계를 알 수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주관

하는 연구자가 치과위생사이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응답을 

할 때 일부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는 추후 두 인력을 관장하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공동

주관으로 기획하여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체계적

인 의견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몇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의미 있는 이유는 

개방형 설문지를 이용하여 경력이 단절된 치과위생사의 직

무복귀에 대하여 응답자의 다양하고 질적인 응답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치과의사의 의견을 그대로 서술하여 정리함으

로써 직무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추후 경력이 단절된 치과위생사의 직

무복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활용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무엇보다 경력이 많은 치과위

생사의 직무복귀와 관련된 연구는 신임 치과위생사나 예비

치과위생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

서 향후 경력이 단절된 치과위생사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

할 치과의사와 동료 치과위생사의 의견을 확보하기 위한 대

표성이 있는 대규모의 양적연구가 필요하다. 

결론

이 연구는 경력이 단절된 치과위생사의 직무복귀에 관한 

치과의사의 의견을 개방형 질문으로 도출된 연구로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1. 경력단절 치과위생사 직무복귀에 대한 치과의사의 의

견은 대부분 긍정적이었다. 급여에 관한 조율은 능력

을 중시하거나 수습기간을 가지고 조정하기를 바랐다. 

2. 탄력근무제에 대한 치과의사의 의견은 업무 효율성과 

병원 분위기를 우려한 반대도 있었지만, 대부분 긍정

적이었다.

3. 경력단절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상담 및 후배교육과 

진료실 업무를 언급하였는데 치과의 최신진료 시스템

과 진료의 특성상 원활한 직무복귀를 위해 재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경력이 단절된 치과위생사의 직무복귀는 한 개인의 경제

활동 재기를 넘어 의료인력 공급과 효율적 활용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할 시기이다. 이에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권익

을 도모하는 두 기관에서 함께 협력하여 이 문제를 치과의

료 인력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사회적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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